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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인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

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초

등학생의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는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 유의

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고 학교생활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방과 후 음악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생,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 방과 후 음악활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elementary student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For this study, 747 elementary students, from fourth to sixth grades were surveyed, and the resultant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4.0 progra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tudents. Second, 

rejection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r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adaptation to school of elementary 

students. Fourth,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tudent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Fifth, the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of 

elementary students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pathways of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basic data for helping children adapt to school life, preventing school maladjustment problems, and promoting 

positive music activities.

Key words: elementary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psychological well-be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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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이전의 가족이나 유치원보다 훨씬 크고 엄격한 규칙을 가진 학교라는 사회 집단

에 속하게 된다(Yoo & Son, 2022).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 공간을 넘어,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을 내면화하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중요한 발달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아동이 가정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진입하는 첫걸

음이며,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력을 길러나가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Elliot, 

1972; Yang & Kim, 2024). 따라서 아동기에 학교에서 습득된 능력들은 상급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Yang & Kim, 2024).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아동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im & Chun, 2012).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Yoo & Son, 2022). 그러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지 못하는 아동은 고립,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

응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Woo, 2021). 따라서 아동기에 학교 환경과의 성공

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아동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개인 내적 변인인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Park & Jang, 2016). 거부민감성이란 타인으

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상, 그리고 그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의미한다

(Park & Jang, 2016).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타인에게 거부당할까 봐 지나치게 염려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패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학습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교사의 피드백이나 지적을 개인적인 거부로 해석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Jeong, 2012),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석, 

정학, 유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24; Park & J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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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거부민감성은 개인적 수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은 무한한 경쟁 교육 및 변화하는 입시 경쟁에 따른 

조기 선행학습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힘들어하며, 편중된 학습으로 인한 경험 부족, 

또래와의 관계 부족 등 다양한 학업⋅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Kim & Kim, 

2015; Woo, 2021).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들의 심리적 행복감을 낮게 지각하게 한다. 

심리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행복감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고 즐거운지, 또는 개인

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

된다(Kim & Kim, 2015; Lee & Kim, 2022). 특히 아동기의 심리적 안녕감은 현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Kang & Song, 2022; Jang et al., 2016).

선행연구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가 우울 및 부적응적 관계와 연관되며(Furr & Funder, 

1998), 높은 삶의 만족도는 자존감, 낙관성 등 긍정적 특성과 연결됨을 밝혀, 심리적 안녕

감이 아동의 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높은 

거부민감성은 거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Kim & Lee, 2010),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음악활동은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

고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 Choi, 2025). 실제 연구들에서도 

재활음악활동이 학교 부적응 초등학생의 우울을 완화하고(Chae, 2013),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 학생들이 비참여 학생들보다 내적 역량 강화, 우울 감소 및 학교적응과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Choi, 2025).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볼 때, 

방과 후 음악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며 아동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을 

지원하고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Han et al., 2023),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과 후 음악활동은 정서 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안정감,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Kim, 2012), 그리고 합창/밴드 활동 등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지 및 소속감 강화(Hong & Cho, 2014; Song & Choi, 2025)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 여부가 초등학

생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음악활동을 활용한 학교 적응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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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여 학업이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을 성공적으로 형성 또는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Hong & Cho, 2014). 학교는 학생에

게 가장 의미 있는 사회화 기관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몰입이나 원만한 교우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된 교육적 과제이다(Jo & Oh, 2012). 또한 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기술 습득이나 지적 기능 차원이 아닌, 사회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종합적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Soh, 2024). 이처럼 학교생

활은 초등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을 갖는 학자들도 다양하게 정의

하고 접근을 시도한다. 학교생활적응을 학교 환경에 관한 초등학생의 지각 및 감정으로 

제시하거나(Ladd et al., 1996), 학교생활의 조화 및 만족에 중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하기도 하였고(Choi & Moon, 2013), 학교학습의 과정이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능동적

으로 학습에 참가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다(Kang et al., 2014)라고 정의하는 연구도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정의는 학교생활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전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곳이므로 어느 한 부분에 주목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가 요구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애순과 조규판(Hong & Cho, 2014)이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에게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학생

들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 학교 만족도, 심리적 안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Moon, 2005).

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이란 중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방어적 기대,거절

에 관한 빠른 지각이나 과민한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인 정서적⋅인지적 경향성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대체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거절을 지각할 때 사회

적 상호작용 또는 수행 상황에서 큰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며, 적대감, 지지 철수, 분노 

등을 나타내는데(Lee et al., 2014; Levy et al., 2001), 이런 일련의 반응은 심리적 부적응이

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Park & Chong, 2008). 또한 이런 반응 과정에 대해 거부민

감성 모형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부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불안하게 거부를 예측하

거나, 촉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인지 및 정서 반응을 보이고, 이런 반응이 곧 부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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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반응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Downey & Feldman, 1996; Levy et al., 2001).

결국 대인관계에서 부정 정서를 반복 경험함으로써 이에 관한 자신의 무능을 인지하

고, 추후 거부에 더 예민하거나 과잉 반응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거부민감

성은 부정적 사회인지와 부정 정서경험, 무능력 확인 또는 사회적 거부 강화 등으로 직결

되므로 거부 민감성은 학교부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Park & Park, 2019).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고 즐거운지, 또는 개인이 자신의 삶

에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규정된다(Kang 

& Song, 2022; Jang et al., 2016; Diener, 1984; Ryff, 1989). 이는 신체건강, 경제수준, 가족관

계, 주거환경, 여가 활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Abbey & Andrews, 1985), 사회 

환경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Emmons & Diener, 1985).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먼저 낮은 삶의 만족도는 우울 및 다른 사람과

의 부적응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행동적, 심리적 문제, 약물복용 등과 같은 건강 및 손상

행동(Furr & Funder, 1998; Zullig, et al., 2001)과 관련되며, 높은 삶의 만족도의 경우 높은 

자존감, 내적 통제소재, 낙관성, 친사회적 행동 등(Ben-Zur, 2003)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은 아동의 적응 또는 부적응과 관련됨을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발달 단계상 인지적인 면에서 볼 때, 조작적 사고의 발달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타인의 입장 이해를 통한 사회 적응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기이다(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2014). 또한 오르

프(C. Orff)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상상력이 자극받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 통제를 통하여 정서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Orff, 2006). 이에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은 그 자체로도 유의하지만 다른 

긍정적 결과에 공헌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4. 변인 간의 관계

1)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거부민감성을 

나타내는 남녀 고등학생은 또래관계 속하고 지지받는 경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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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낮춰 또래관계 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im, 2017). 그리고 20대 국내 거주 

성소수자 1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Ko et al., 2021).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

내는 대학생은 자신이 경험하는 거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hin, 202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거

부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은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0).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청년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Kim & Cho, 2025).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거부에 과민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대인 불안이 높고(Kang & Park, 2024),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의 질이 낮으며 교과 수업, 교사, 학교환경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Jeong, 2012). 김시라와 김지신(Kim & Kim, 2018)

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지 못하나 또래들의 욕구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여 또래관계 문제를 일차적으로 보일 수 

있고, 지배하고 관여하는 등의 간섭 차원과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며 사회적으로 억제되

는 등의 냉담차원의 또래관계 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경험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나 지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Jeong, 

2012) 교사와의 갈등으로 처벌이나 정학 처분을 받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Downey et al., 1998).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취가 

낮아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우며(Lee, 2004), 자신의 욕구 충족과 규칙 준수라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Lim, 2022).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

은 학업 성취와 규칙 준수를 통해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와

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수업 성취 및 학교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Park & 

Jung, 2016).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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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Ryff, 1989)와 관련되

어 있다고 볼 때,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기능한다는 것은 학교생활 안에서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미루어 해석할 

수 있다. 주위의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그리고 학교수업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

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Klemens & Bikos, 2009)는 연구결과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Kim et al., 2010; Monn, 2009; Moon & Kim, 2002)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양미와 김동원(Jung & Kim, 202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환경지배력, 긍정 대인관계,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은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기능한

다는 것은 대인갈등이나 우울 등을 예방할 수 있다(Wai & Yip, 2009)는 의미이다.

4) 음악활동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상황(학업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 교사

와의 관계, 학교 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

의 요구를 학교 상황 내의 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

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Hong & Cho, 2014)라고 정의할 때 적응이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Jo & Yoon, 2020).

최근 들어 음악치료의 영역에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치료적 음악활동이 상호작용, 

대인관계 등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 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Yoon & Park, 

2019). 또한 음악 치료에 관한 한 연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불안 감소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면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불안 성향이 높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안정

감을 갖게 하고 사회성이 향상시켜 학교생활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게 자신의 생활

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Kim & Mo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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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Park, 2022)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국악 치료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국악 치료를 실시

한 집단이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 스스로가 인식한 학교생활 적응 점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음악활동 및 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보고되고 있다(Kim, 201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교사 및 아동 상호 간의 다양한 

활동 교류가 이루어지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음악활동은 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 친구와

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

형은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H5: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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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수도권 3개 초등학교와 경남지역 3개 초등학

교의 4~6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설문조사

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전달하고, 담임교사 등을 통해 직접 배포, 회수되

었다. 배포된 700부 중, 66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미응답한 부분이 

많아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예: 한 개 이상의 측정 도구 전 문항에 응답

하지 않음) 124부를 제외한 54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음악활동(학교마다 1회 당 40~50분 참여)에 참여하는 학생 268명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총 276명이 참여하였다.

음악활동 참여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아래와 같다.

Division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

/pNot participating(n = 276) Participation(n = 268)

N % N %

Gender
Male 141 51.1 129 48.1

0.474(.494)Female 135 48.9 139 51.9

Total 276 100.0 268 100.0

Grade

4th 92 33.3 105 39.2

4.826(.090)
5th 76 27.5 82 30.6

6th 108 39.2 81 20.2

Total 276 100.0 268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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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우니와 펠드만(Downey & Feldman, 1996)이 개발하고, 

박지윤과 정영숙(Park & Chong, 2008)이 한국문화에 맞게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또래 관련 거부 상황 8가지, 교사 관련 거부 상황 4가지의 총 12가지 거부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거부

불안 12문항, 거부분노 12문항, 거부우울 12문항과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도 12

문항, 총 48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불안한가?’,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우울한가?’,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화가 나는가?’,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등이 있다. 이때 각 상황별 총점은 3가지 반응인 거부 

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과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도를 각각 곱하여 계산하며 

거부민감성은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의 평균 점수를 합하여 총합이 높을수록 거

부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거부민감성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거부불안 .855, 거부분노 .713, 거부우울 .704, 거부예상 .718, 거부민감성 전체 .860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마세(Masse et al., 1998)가 개발한 척도(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 WBMMS) 심리적 안녕감을 박은정과 최수미(Park & Choi, 2014)

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본 연구대상인 초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신적 균형 4문항, 사회적 참여 3문항, 

사회성 3문항,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3문항, 행복감 3문항에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의 예로 ‘나는 평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낀다.’, ‘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며, 거의 최상의 상태라고 느끼는 

편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신적 균형 .818, 사회적 참여 .839, 사회성 .866,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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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통제 .795, 행복감 .805, 심리적 안녕감 전체 .85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김용래(Kim, 2000)가 제작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소난영(Soh, 2024)의 척도를 본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신뢰

도와 타당성이 높은 문항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 영역당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석구석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나는 학교에

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한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동안에는 관심

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환경 .828, 학교교사 .856, 학교친구 .822, 학교수업 .880, 학교

생활적응 전체 .836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통한 신뢰성 확인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변인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고, 소벨 검정(Sobel-test)를 실

시하였다. 또한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음악교육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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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거부민감성(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 심리적 

안녕감(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사회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행복감), 학교생활적

응(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 심

리적 안녕감(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사회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행복감), 학교

생활적응(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모형적합

도는 <Table 2>와 같이   = 443.602, df = 62, GFI = 0.892, AGFI = 0.842, NFI = 0.879, 

IFI = 0.894, TLI = 0.866, CFI = 0.894, RMR = 0.031, RMSEA = 0.086 등의 적합도 지수가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지수의 경우 GFI, AGFI, NFI, IFI, TLI, CFI는 0.8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는 0.08 이하로 나타날 경우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권장 수준에 대부분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Lee, 2017).



(p) df GFI AGFI NFI IFI TLI CFI RMR RMSEA

443.602

(.000)
62 .892 .842 .879 .894 .866 .894 .031 .086

<Table 2>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음으로 요인부하량(λ)의 경우 0.690~0.90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Table 3>, 이는 요인

부하량의 기준인 0.5 이상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

한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

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가 각각 기준치인 0.7 이상,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Hong & J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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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


S.E. t-value CR AVE

Rejection 

sensitivity

→ Rejection anxiety .784 Fix -

.895 .680
→ Rejection anger .748 .052 10.207***

→ Rejection depression .717 .070 14.956***

→ Expect rejection .745 .054 9.576***

Psychological 

well-being

→ Mental balance .902 Fix -

.939 .758

→ Social participation .719 .049 19.878***

→ Social skills .720 .043 19.914***

→ Control over oneself and events .882 .041 28.944***

→ Euphoria .690 .043 18.684***

Adaptation to 

school life

→ Adaptation to school life .722 Fix -

.887 .662
→ School teacher adaptation .706 .059 15.076***

→ Adapting to school classes .809 .064 16.997***

→ Adjusting to school friends .791 .057 16.696***

***p < .001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거부민감성(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 심리적 

안녕감(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사회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행복감), 학교생활적

응(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거부민

감성의 거부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의 정신적 균형(r = -.494, p < .01), 사회성(r = -.496, 

p < .01),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r = -.522, p < .01), 행복감(r = -.467, p < .01)과 통계적으

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의 

사회적 참여(r = -.373, p < .01)와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거부민감성 중 거부불안이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교사(r = -.307, p < .01), 학교친구(r = -.424, p < .01)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우울이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환경(r = -.320, 

p < .01), 학교수업(r = -.406, p < .01)과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녀감 중 정신적 균형이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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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 학교교사(r = .452, p < .01), 학교친구(r = .426, p < .01)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은 학교생활적응의 학교수업(r = .378, p < .01), 자신

과 사건에 대한 통제는 학교환경(r = .388, p < .01), 행복감은 학교친구(r = .403, p < .01)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본 결과 왜도 0.148~0.930, 첨도 0.165~1.389로 나타

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7).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ejection 

sensitivity

1 1 　 　 　 　 　 　 　 　 　 　 　 　

2 .456** 1 　 　 　 　 　 　 　 　 　 　 　

3 .607** .321** 1 　 　 　 　 　 　 　 　 　 　

4 .259** .253** .248** 1 　 　 　 　 　 　 　 　 　

Psychological 

well-being

5 -.494** -.304** -.381** -.248** 1 　 　 　 　 　 　 　 　

6 -.360** -.116** -.373** -.273** .683** 1 　 　 　 　 　 　 　

7 -.496** -.210** -.399** -.418** .622** .487** 1 　 　 　 　 　 　

8 -.522** -.302** -.387** -.324** .621** .602** .606** 1 　 　 　 　 　

9 -.467** -.441** -.391** -.245** .579** .540** .623** .574** 1 　 　 　 　

Adaptation to 

school life

10 -.258** -.309** -.320** -.203** .352** .284** .342** .388** .315** 1 　 　 　

11 -.307** -.199** -.282** -.183** .452** .311** .318** .372** .251** .458** 1 　 　

12 -.333** -.235** -.406** -.270** .321** .324** .378** .341** .350** .634** .583** 1 　

13 -.424** -.353** -.390** -.197** .426** .311** .416** .414** .403** .563** .583** .610** 1

Mean 2.24 2.52 2.40 2.40 3.71 3.73 3.67 3.91 3.63 3.79 3.59 3.59 3.90

SD .688 .590 .785 .622 .779 .798 .697 .668 .679 .887 .801 .866 .764

Skew .572 -.442 .195 -.157 .699 .598 .686 .930 .567 -.379 -.252 -.148 -.453

Kurtosis .165 -.185 -.349 -.702 .436 .189 .900 1.389 .633 -.419 -.289 -.699 -.286
**

p < .01

Rejection sensitivity: 1=Rejection anxiety, 2=Rejection anger, 3=Rejection depression, 4=Expect reje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1=Mental balance, 2=Social participation, 3=Social skills, 4=Control over oneself and events, 

5=Euphoria

Adaptation to school life: 1=School teacher adaptation, 2=Adapting to school classes, 3=Adjusting to school friends

<Table 4> Correlation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

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5>와 같으며,  , GFI, AGFI, NFI, 

IFI, TLI, CFI, RMR,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 수준에 부합하였다(L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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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df GFI AGFI NFI IFI TLI CFI RMR RMSEA

265.905

(.000)
58 .930 .891 .928 .942 .922 .942 .031 .081

<Table 5> Study model fit

또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Table 6>에서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  = -.725, p < .001)과 학교생활적응( = -.483, p < .001)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  = .205, p < .05)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 S.E. C.R. P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725 .058 -13.669*** .000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483 .098 -5.832*** .000

Psychological well-being → Adaptation to school life .205 .079 2.816** .005

***p < .001, **p < .01, *p < .05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7>은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직접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고(p < .001), 간접효과(p < .01)와 총효과(p < .001)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Rejection 

sensitivity

Psychological 

well-be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483*** .000 -.148** .005 -.631*** .000

***p < .001, **p < .01, *p < .05

<Table 7> Results of analysis of indirect effects of bootstrapping 

4. 다중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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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 가운데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비교 실행하기에 앞서 조절변수인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집단을 이용하여 미활동 집단(n = 276)과 활동 집단(n = 268)으로 분리한 후에, 확인

적 요인분석에서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형(free model or unconstrained model) 

간의   차이를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잠재변수에 

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Table 8>. 

자유모형의 경우,   = 540.826, df = 124이며, 제약모형의 경우   = 554.765, df = 

13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자유도가 10 증가하였는데, 이때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  차이는 ∆
 = 13.939(df = 10)로 나타났다. 자유도(df)가 10

일 때   = 18.31 이상이라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 의 차이가 18.3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집단은 동질하며,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Lee, 2017). 또한 AGFI, CFI, TLI, RMSEA 

등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Division 

(p) df AGFI CFI TLI RMSEA

Free model 540.826 124 .808 .882 .851 .079

Constrained model 554.765 134 .810 .880 .851 .079

<Table 8> Fitness of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분석에 앞서,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가설

의 경로는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Path
Not participating(n=276) Participation(n=268)

S.T  Sig. S.T  Sig.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798*** Sig. -.609*** Sig.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675*** Sig. -.516*** Sig.

Psychological well-being → Adaptation to school life .117 No Sig. .465*** Sig.

***p < .001, **p < .01, *p < .05

<Table 9> Path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after-school music activity groups 

다음으로,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에서 공통적인 유의한 경로들의 

조절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방과 후 음악활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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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경로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한 후,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 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의 <Table 10>과 같다.

Path Constrained 
 df △

 Sig.

Free Model 540.826 124 - -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557.891 125 17.068 Sig.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545.418 125 9.592 Sig.

<Table 10>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among after-school music activity groups

분석 결과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이 확인된 경로인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로 나타났

다. 다중집단의 경우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에 대한 자유도(df)의 차이가 1일 때 △
 = 

3.84보다 클 경우 한 쪽 집단의 값이 더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Lee, 2017).

자세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의 경로에서

는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  = -0.798)이 활동 집단( = -0.609)보다 거부민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학교생활

적응]의 경로에서는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  = -0.675)이 활동 집단(  = -0.516)보

다 거부민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인 747명이고,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379명,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36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

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

희와 이지연(Kim & Lee, 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이는 초등학생 시기의 또래 관계, 

학교생활,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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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기는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을 조기

에 발견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거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사회성 기술 훈련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개입 및 예방

적 노력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

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시

라와 김지신(Kim & Kim, 2018), 정지연(Jeong, 2012)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

은 또래관계, 학교생활, 교사관계 등에 문제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학업, 교우 관계, 학교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은 또래 관계

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교사

의 지적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초등

학생의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개입 및 예방적 노

력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

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정양미와 김동원(Jung & Kim, 2025)의 연구에서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 삶의 

만족감, 자존감 등이 높을수록 학업, 교우 관계, 학교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

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감정

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에서는 상담서비스, 심리

치료,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구조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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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서 드러난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는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im & Lim, 2017; Ko et al., 2021)와 일치한다. 

거부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보이는 아동은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거부를 당하

는 상황에서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거부당하는 상황에 환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며 이를 

괴로운 상황으로 인지하여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불

어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선행연구들

(Jung & Kim, 2025; Kim et al., 2010; Monn, 2009; Moon & Kim, 2002)과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학생은 교사와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한다(Jung & Kim, 2025).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Moon, 2009),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며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Jung & Kim, 2025).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이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교

실 현장과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거부민감성

이 높은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방과 후 음

악활동 여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

생활적응]의 경로에서만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경로에서는 모두 방과 후 음악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방

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서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음악활동 참여가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과 후 음악

활동 참여는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 등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므로 거부민

감성이 높은 아동의 불안, 좌절감, 외로움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방과 

후 음악활동을 통해 또래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긍

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거부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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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으로 방과 후 음악활

동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악기 연주, 합창, 음악 감상, 음악 

치료 등 맞춤형 음악활동을 제공하고,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를 확보하여 방과 후 음악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방과 후 음악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생활 적응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음악활동이 

단순히 취미를 넘어 다층적인 심리사회적 보호 기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아동들은 음

악을 통해 언어적 어려움 없이 내면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

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악기 연주나 합창 등의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킨다. 또한, 합주나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르

고 집단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며, 꾸준한 연습과 몰입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도 향상시킨다. 이처럼 음악활동은 거부 경험이 주는 불안감과 위

축감을 완충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

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무관하게 접근가능한 다

양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과정 중심 및 관계 중심의 지도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학교,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초등학생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

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관찰, 면담, 객관적 검사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방과 

후 음악활동은 음악활동의 내용, 강도, 기간, 질적인 측면(지도자 역량, 프로그램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활동 참여 여부만을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음악활동의 효과

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음악활동의 다양한 질적 

측면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언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효과적인 개입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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